
제2회 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 심사총평

『제2회 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 에 신청하여 주신 모든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회 대회의 성공적인 실험정신을 계승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본 페스타는 전국의 역량 
있는 전문 예술단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엄격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총 
7개 단체가 선발되었으며, 이어 진행된 2차 영상 및 PPT 심사를 거쳐 인천의 소극장 무대를 빛낼 
최종 4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는 본 축제가 지향하는 장르 간의 유기적인 ‘교류·교차·확산’과 소
극장 활성화라는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국의 훌륭한 작품들이 대거 지원해 
주셨기에, 한정된 본선 무대를 두고 최종 선발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심사위원단 모두 깊은 고뇌와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최종 결정의 순간까지 『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 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크

로스(융합)의 진취성’, ‘예술성의 조화’, 그리고 연극 중심의 무대 언어를 핵심 지표로 삼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종 본선작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계획 속에 당장 무대화된 실연 공연을 보고 싶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너
무나 많았습니다. 다만 축제의 한정된 예산과 소극장 대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단체와 본선 
무대에서 함께할 수 없음에 심사위원단 일동 모두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류와 영상 자료만으로 단체들의 위대한 예술적 역량을 모두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상황 속
에서, 혹여나 빛나는 작품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심사위원단 안목의 한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번 경연 무대에서 다 모시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며 인천 소극장의 역사
를 새로 쓸 『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 에 향후 더 빛나는 작품으로 다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예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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